
화장품용 자외선 차단제“인기”
용도 확대로 수요 50% 증가…특소세 폐지 여부 논란도

화장품용 자외선차단제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던 자외선차단제는 주로 일소 및 일소방지용 화장품

에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해 피부에 노출되는 자외선 양이 증가함에 따라 메

이크업류를 비롯 기초류, 사계절용까지 용도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자외선차단제는 일부 헤어용 변색방지제를 제외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 공급선을

보면 스위스 지보단이 NON PABA제품을 필두로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VanDyk, Merck,BASF 등에서기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원상사가 헤어용 변색방지제를 생산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제는 화합물 중의 이중결합이 자외선을 흡수, 서서히 방출함으로써 피부와의 직접적 접촉

을 차단하는데, 흡수 파장범위에 따라 제품당 4 ~ 5종의 차단제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9 0년 이후 수요량이 증가 30%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왔다.

연간 국내 수요량을 보면 9 2년 4 0톤 소비로 9 1년 3 0톤 대비 33.3% 성장했으며, 93년은 50% 이상 성

장, 총수요가 6 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외선차단제는 기존 PABA(para Amino Benzoic acid) 제품의 발암성 논란으로 최근 NON PABA

추세에 있으며, 효과의 지속성, Skin feeling의 증대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자외선으로부터 두발을 보호하는 UV Hair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

아· 일본· 동남아를 비롯 유럽으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UV Hair 제품이 고려중에 있으며, 이 제품이 생산될 경우 자외선 차단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외선차단제는 현재 0.5% 이상 사용시 특소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U V제품의 일반

화추세에 따라 특소세 폐지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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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품목별 매출금액 추이 (단위:백만원, % ,▽는감소) 

탄 산 음 료

쥬 스 음 료

두 유

기 타

6 4 1 , 0 4 4 4 2 . 7 6 8 4 , 9 5 2 4 0 . 3 6 . 8 7 1 0 , 7 4 1 3 6 . 1 3 . 8

6 0 5 , 0 6 5 4 0 . 3 6 9 2 , 7 0 2 4 0 . 7 1 4 . 5 8 2 1 , 8 7 2 4 2 . 4 1 8 . 6

9 4 , 5 2 2 6 . 3 8 4 , 0 4 9 4 . 9 - 1 1 . 1 8 6 , 4 2 6 4 . 5 2 . 8

1 6 0 , 7 5 2 1 0 . 7 2 4 0 , 2 0 1 1 4 . 1 4 9 . 5 3 1 9 , 8 7 3 1 6 . 5 3 3 . 1

화장품용 자외선차단제 국내수요 및 생산량 (단위: 1000개, 1000원, 톤, %, ▽는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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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수량 금액금액 증감률
구 분

1 9 9 2
1 9 9 3

자외선차단제 국내 소비량

자외선차단제 수요 증감률

3 0 4 0 6 0

- 3 3 . 3 5 0

일소 및 일소

방지용

화장품

생산량

선탠크림

선탠리퀴드

기타

계

2 , 1 4 4 9 , 4 6 1 2 , 1 3 4 1 0 , 4 0 9 ▽0 . 5 -

8 3 9 1 , 5 7 0 3 8 3 9 1 1 ▽5 4 . 4 -

3 , 6 4 0 1 8 , 6 2 2 6 , 3 2 3 4 2 , 2 3 2 7 3 . 7 -

6 , 6 2 4 2 9 , 6 5 3 8 , 8 4 1 5 3 , 5 5 2 3 3 . 5 -

주) 증감률은 수량기준, 자외선차단제중 변색방지제 제외


